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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뮤즈의 키스
(The Kiss of the Muse c. 1860)

폴 세잔 (Paul Cezanne 1839 - 1906)

(캔버스에 유채 82 cm x 66 cm 파리 도세이 미술관)

후기 인상파 화가 폴 세잔은 인상파에서 큐비즘

으로 넘어가는 미술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

준 화가이다. 마티스와 피카소가 그의 영향력을 인

정했고, 뒤따르는  젊은 화가들이 그의 그림을 보며 

영감을 받아 앞으로 전진했다. 

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거장이지만, 살아있을 때 

세잔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. 프랑스에서 

화가로서 입문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술전 

살롱 입상도 20여 년을 도전한 끝에 겨우 성공했

을 정도였다. 일찌감치 입상하고 승승장구하는 동

료화가들을 보며 그가 맛보았을 좌절감은 상상 이

상이었을 것이다. 

풍경화와 정물화를 주로 그렸던 세잔이 그린 이 

뜻밖의 그림은 실망과 좌절의 삶을 살았던 그의 배

경을 알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천정에 

난 조그만 창으로 한 조각 하늘이 보이는 다락방. 밤

새 시를 쓰려고 노력했던 시인은 깜박 잠이 들었고, 

그의 잠 속에 나타난 영감의 여신 뮤즈는 시인의 이

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고 있다. 무의식의 세계로부

터 날아 온 듯 뮤즈의 등에는 흰 날개가 접혀 있다. 

이제 새벽이 왔는데 시인은 잠에서 깨어나 멋진 시

를 쓸 수 있을까?  뮤즈의 키스가 시인의 잠재적 재

능을 일깨우기 바라며 그림을 보다가, 문득 바로 그

것이 이 그림을 그리며 세잔이 염원했던 것이 아니

었나 생각해 본다. 

20년 만에 살롱에 입선한 후, 세잔은 갑자기 파리 

생활을 접고 고향인 액상 프로방스로 내려갔다. 그

곳에서 죽을 때까지 홀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

그림 세계를 구축했다. 우울증과 타인 기피증을 가

지고 있었던 세잔은 괴팍한 성격으로 대인관계도 

좋지 못했다고 전해진다. 그러나 고집불통 은둔 화

가로 불리며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절대로 붓을 

꺾지 않았던 신념은 그를 미술사에 길이 남는 중요

한 화가로 만들어 주었다. 

자신의 재능에 대한 회의가 온 존재를 쓰러뜨리는 

듯한  긴 밤을 지내 본 사람은 이 한 장의 상징적인 

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리라. 뮤즈의 키스를 

간절히 바라며 영감의 새벽이 밝기를 바라는 온 세

상의 예술가들에게 세잔이 건네는 무언의 격려 같

은 그림이다.

《김동백》  


